
한비, 삼성정밀화학으로 개명
2 6일 임시주총 열어 … 현경영진 9 5년3월까지 유임

한국비료가 삼성정밀화학으로 회사명이 바뀐다.

삼성그룹은 7월 한국비료의 경영권을 2 7년만에 되찾은 뒤 그동안 실시해온 실사작업을 마무리 짓고

1 0월2 6일 임시주총을 열어 회사명을 삼성정밀화학으로 바꾸는 한편 조직도 팀제를 도입, 정식으로

삼성그룹 계열사로 편입하기로 했다.

삼성은 특히 오는 2 0 0 0년까지 모두 1조원을 투자, 이 회사를 세계 초일류 정밀화학 기업으로 육성해

나간다는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총에서 경리·기획·관리부문 등 핵심부서에 대한 인사

를 단행할 방침이다.

그러나 삼성은 유경종사장을 포함한 현 경영진은 9 5년3월 정기주총때까지 유임시킬 것으로 알려졌

다.

삼성은 이와함께 지난 9월1 5일 한국비료에 경영지원실을 신설한데 이어 실사팀장이었던 이승웅 삼

성종합화학 부사장을 비롯, 이사 부장급을 비롯해 모두 1 5명의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을 한국비료로

인사발령했다.

삼성은 이번에 한국비료의 회사명을 바꾸는 것을 계기로 불소 실리콘 등 정밀화학사업에 신규로 참

여하고 기존 연산 5만톤규모의 염소공장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또 연구개발투자도 대폭 확대, 현재 매출액대비 2 %선인 연구개발투자비를 2 0 0 0년초까지 5 %로 끌어

올릴 방침이다.

삼성은 지난 7월1 5일 산업은행 지분 3 4 . 6 %를 2 3 0 0억원에 인수해 기존 지분 3 2 . 6 %를 포함해 모두

6 7 . 2 %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을 확보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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